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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숲드림교회
    

 주일예배

●찬양

●예배의 부름

●경배찬송(찬 70장)

●신앙고백

대표기도/

이철희 권사
성도의 교제 및 광고

●성경봉독/

요나 3:1-3
설교

‘처음 사명 두 번째 부르심’
찬양과 기도/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봉헌(찬 432장)

특송/목장4

봉헌기도

●파송찬양/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축도

●표는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목장예배: 사도신경/ 찬송: 좋으신 하나님/기도/ 
말씀나눔(요나 3:1-3 처음 사명 두 번째 부르심)

1. 부르심을 거부 
  요나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지만 

이어지는 문장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요나 1:3). 부르심
에 대한 거절입니다. 만약 오늘 나의 이야기가 성경으로 
쓰인다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과연 얼마나 나올까요? 불
순종으로 인해 겪는 가장 큰 불행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 단념을 모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택하신 사명자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명
을 피해 달아난 사람이라도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
다. 우리를 다시 사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
을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고집을 꺾고 순종하
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3.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두 번째 부르심 앞에서 요나는 첫 번째와 다르게 반응합
니다.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바뀌
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면 그 어떤 대가를 치러도 아깝지 않습니다. 
순종 자체가 복이기 때문입니다. 
   4. 바뀌지 않는 사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는 것처럼 우리를 향
한 사명도 변함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변하지 않
는 사명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도 
포기하지 않고, 사명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
나님이 나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다면 그 사명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나눔을 위한 질문 / 1) 하나님의 부르심에 쉽게 순종하
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서로 나눠보십시오. 2) 나 또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명이 무엇인지 서로 
나눠보십시오.

    ▶찬송(헌금): 435장 / 합심기도와 주기도문

말씀나눔



  다음 주일(2/10일) 예배위원
 ●안내위원: 이상근/김용석(로비), 이영희/이진남(예배실) 
 ●헌금위원: 이영희/이진남
 ●대표기도: 안준섭 권사 

공동체소식

공동체나눔

▶중보기도카드 사용 
  중보기도카드가 입구에 비치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봉헌 특송 신청
  주일예배 봉헌시간 특송자를 신청 받습니다.
  문의: 이숙향전도사(010-3265-3479)

▶설 명절 예배 안내
  - 오늘(2/3) 오후예배는 
    ‘설 명절 가정 감사예배’로 드리세요.
  - 2/4(월)-6(수) 2부 새벽기도회 및 차량운행은 
    없습니다. 
  - 2/6 수요비전예배는 저녁에만 드립니다.
  *큰 사이즈의 가정감사예배 순서지는 ‘안양교회 본관 1층 
    사무실’에 있습니다. 

▶The Way 제21기 결혼예비학교
  - 일시: 2/23(토)~3/9(토). 매주 토요일 3주 과정
  - 장소: 안양교회 로고스홀
  - 대상: 결혼을 앞둔 연인, 결혼 전제로 교제하는 
          연인, 신혼부부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공동기도문

   1) 인생의 고난 중에 
기도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상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2) 큰숲드림교회 
성도들 안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도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옵소서.

   3) 인간적인 생각과 
말을 멈추고 

  오로지 기도함으로 
분립개척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Memo


